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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틀니 장착자율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75세 이상에서는 상악에 

46.8%, 하악에 41.3%에서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0

구강건강실태조사). 틀니는 착탈이 가능하므로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청결 유지에 유리한 

장치라고 알려져 있으나, 타인에게 알려지는 두려움 등으로 틀니를 빼지 않고 지내거나, 

의식장애나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보호자가 틀니 사용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안

에 방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중증질환으로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 시에, 

구강 내에서 제거된 틀니를 망각하여 사용하지 않으므로 써 폐용에 의한 저작근 퇴축이 

섭식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환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나 간병인은 틀니의 

사용여부를 반드시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숙

지하여야 한다.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할 자연치아가 많지 않으므로 구강위생관리가 수

월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틀니의 구조물이 구강 내 음식물 잔류를 증가시키고, 잔

존치아나 보철물 한쪽에만 위생관리가 치우치거나, 아예 관리를 포기해 버리는 등 상황

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틀니의 관리지도는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요양보호

사, 시설의 스태프에게도 필요하다. 지도 시에는 단순히 설명에 그치지 말고, 의치의 탈

착 방법이나 의치 및 잔존치아, 구강점막, 혀의 청소 방법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실제로 

시켜 보면서 방법을 설명한다.  

틀니의 청소는 흐르는 물 아래에서 의치용 브러쉬로 닦아내는데, 이 때 치약에는 연마

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의치를 떨어뜨려 의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세면

대에 물을 채워 놓고 그 위에서 청소한다.  원칙적으로 야간에는 틀니를 빼고 물속에 담

가서 보관하고 다음날 아침에 물로 씻어서 장착하며, 보관함에 의치세정제를 풀어 놓으

면 틀니의 오염이나 세균 번식을 줄일 수 있다. 틀니를 소독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담그

거나 삶게 되면 변형의 원인이 되고, 표백제 사용으로 틀니가 부식될 수 있으므로 삼가

해야 한다.  

불결한 구강 내 환경으로 인한 세균 수 증가는 치매나 심혈관계 질환 등 전신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많은 연구보고가 있다. 고령자 사망의 주요 원인인 흡인성 폐렴의 원인

균은 입안의 세균에서 유래하므로, 면역기능이나 영양상태가 저하되어 있는 고령자에서 

구강위생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인간에게 먹는 행위는 영양 공급이라는 의미와 함께 신

체적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생명 유지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르신 구강건강은 전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며, 본 강

의에서는 고령자에게서 사용이 빈번한 틀니에 관하여 여러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